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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해체하고 서핑하기
이희준

<Interior nor Exterior no. 26> 리넨에 아크릴릭, 마커 162.2×130cm 2016

여러 미술관의 웹사이트에 접속해보면 미술관 건축에 관한 상징적 
의미를 해설한 글을 종종 읽을 수 있다. 그만큼 건축물은 지역의 
풍경인 동시에 역사적, 문화적 기념물로서 존재하며, 우리는 
특정한 건물을 재현한 그림을 볼 때 건물이 갖는 의미에 따라 작업 
의도를 유추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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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nor Exterior no. 1> 캔버스에 아크릴릭 165×222cm 2016

이처럼 내러티브로 축조된 건축물이 ‘감상’을 유도한다면, 
이희준은 그것을 해체하면서 ‘인상’을 담아낸다. <Interior nor 
Exterior> 시리즈는 대략 세 차례의 단계를 거쳐 제작된다. 
선정, 크롭(crop), 변형. 작가는 잡지나 인터넷에서 발견한 건축 
이미지를 그림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이미지의 일부분을 
확대해 크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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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nor Exterior no. 22> 리넨에 아크릴릭, 마커 162.2×130cm 2016

이 과정에서 공간에 얽힌 핵심 정보는 대부분 제거되며 더 
이상 그곳이 어디인지는 중요해지지 않는다. 이후 크롭한 
이미지의 색과 형태를 미적으로 변형시키면서 건축물은 최소한의 
표면적인 추상 형태로만 남는다. 한편, 작가가 건축물을 몸소 
탐방하기보다는 디지털로 가공된 이미지에서 추출하는 방식은 
젊은 세대가 세계를 인터넷의 ‘가난한 이미지’로 경험하는 문화를 
반영한다. 오늘날 우리는 실제 장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공위성, 
CCTV 등의 발달된 촬영 기술과 촘촘한 네트워크 환경 덕분에 
세계 곳곳의 현장을 손쉽게 픽셀로 소비할 수 있다.

<Interior nor Exterior no. 4~7> 설치 전경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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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과거로부터 축적돼 온 맥락 
안에서 인식되는 반면, 이희준의 건축물은 ‘링크’로서 또 다른 
납작한 ‘창’으로 접속하게 한다. <Interior nor Exterior> 
시리즈의 제목처럼 관객은 내부도 외부도 아닌 공간 위로 시선을 
미끄러트리면서 그림의 조형적 특징을 서핑한다.

이희준 / 1988년 서울 출생. 홍익대 회화과 및 조소과 졸업, 영국 글래스고예술대학 석사 졸업. 기고자(2016)에서 개인전 개최. <I DROGUM>(-
아큐레이리미술관 2016), <아지노모토:가루양념>(노토일렛 2015), <COLOR ON CANVAS, Art247>(미메시스미술관 2015), <Prehis-

toric Loom>(글래스고오픈하우스프로젝트, 나고야 야다시민갤러리, 노토일렛 2015) 등의 단체전 참여. 런던 토마스&허드슨 ‘Jury Picks’ in 

100 Painters of Tomorrow(2014), 런던 사치갤러리 New Sensation(2014) 선정작가. <Beta Abstract>(노토일렛 2015), <니가 지난 

여름에>(화랑대 간의역 2011) 등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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